
 말씀 속으로 

1. 스마야는 산발랏과 도비야에게 뇌물을 받고 느헤미야에게 어떠한 일을 꾸몄습니까? (10, 12절)
- 이 후에 므헤다벨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

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
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2. 산발랏과 도비야가 교활한 속임수를 계획한 까닭은 무엇입니까? (13절)
-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3. 도비야와 유다 귀족들이 서로 동맹관계였다는 사실이 이후에 드러났습니다. 이들이 그동안 내통
해 온 내용은 무엇입니까? (17~19절)
- 그들이 도비야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또 내 말도 그에게 전하매 도비야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4. 예루살렘 성벽 공사는 며칠이 걸렸으며 이것은 대적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었습니까? (15~16절)
- 성벽 역사가 오십이 일 만인 엘룰월 이십오일에 끝나매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

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앎이니라 

5. 나의 이익과 하나님의 말씀이 상충될 때 주로 무엇을 선택합니까? 그때의 깨달음은 무엇이었으며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하겠습니까? 

 기도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사단의 유혹과 악인들의 속임수에 

넘어져 범죄 하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이기심과 욕심으로 교회를 어지럽히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교회의 리더십을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역에 충성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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